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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저소득가구와 복지시설에 냉방비 70억 원 특별지원  
– 여름철 취약계층 긴급대책 마련, 재해구호기금 활용해 현금지원 -

-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등 13만 1천여 가구에 5만원 씩 지원 - 

- 사회복지시설(경로당 포함) 1,820여 곳 20만원~100만원 씩 지원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여름철 냉방비 부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디딤돌 안정소득 전 세대) 

13만 1천여 가구와 시비 지원 복지시설(경로당 포함) 1,820여 곳에 냉

방비 70억 원을 특별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냉방비 특별지원은 폭염 등으로 위기상황에 노출되기 쉬운 사회

적 약자에 대한 에너지 대책을 검토하라는 유정복 시장의 특별지시로 

긴급히 마련됐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와 디딤돌 안정소득(인천형 기초생활수급), 차상

위계층 가구인 전체 13만 1천여 저소득 가구에는 5만 원씩, 총 65억 

5천만 원을 7월 중 추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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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정부의 냉방비 특별지원에서 제외된 시비 지원 

사회복지시설(경로당 1,577곳 포함) 1,820여 곳에 20만 원 ~ 100만 원

까지 냉방비 4억 4천만 원을 별도로 추가 지원해 시설 이용자들의 냉

방비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이번 지원은 정부의 에너지바우처와는 별도로 지원되는 것으로, 별도 

신청 없이 현금으로 지급된다. 사업의 신속성과 예산의 효율적 활용

을 위해 사업비는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유정복 시장은 “본격적인 무더위 다가오지만 공공요금 인상으로 위

기 상황에 놓일 수 있는 취약계층에게 냉방비를 긴급지원하게 됐다”

며 “찜통더위와 부담스러운 냉방 요금으로 이중고를 겪을 취약계층

들이 조금이나 여름을 시원하게 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

다. 

한편, 시는 지난 겨울 한파와 난방비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3만 1천여 저소득 가구(차상위 포함)에 각 10만 원, 1,830여 개 사회

복지시설(정부 난방비 특별지원 대상 제외)에 각 60만 원 ~ 100만 원

을 지원한 바 있다.


